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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종합일간지

▲20일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‘공정과 상식을 위한 국민연합’이 제 50차 포럼을 진행했

다. [사진=공정과 상식을 위한 국민연합 제공] 

 

 
‘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’이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(전 국제형사재판소장)를 초청한 가운데 포

럼을 진행했다. 100여 명의 회원 및 인사가 참석해 ‘역사 바로세우기’를 주제로 열띄게 토론했다.
 
20일 오후 3시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국민연합의 제50차 포럼이 열렸다. 송 교수는 국민연합이 무

너진 원칙을 바로잡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높게 평가했다.
 
이어 국제 사회가 최근 세계화 물결이 주춤해지면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며 “이러한 심각한 도전은

한국의 안보상황과 민주주의 정치체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”고 경각심을 일으켰다.
 

‘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’ 제50차 포럼
“제대로 된 역사관 정립이 필요”



▲송상헌 서울대 명예교수는 강연을 통해 사회 분야에서의 개혁과 ‘역사바로세우기’의 중요성

을 강조했다. [사진=공정과 상식을 위한 국민연합 제공]

 
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“지난 정부의 말과 행동으로 국민 분열이 더욱 깊어졌고 국회에서도 극도의 여야 대

립으로 무력화되고 있다”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.
 
송 교수는 이런 상황에 대해 “우리 사회가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노동개혁·연금개혁·공공개혁을

통한 사회통합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”며 “성장과 분배의 두 바퀴가 조화롭게 돌아가는 사회를

만들어야 한다”고 대안을 제시했다. 송 교수에 따르면 노동·연금·교육개혁으로 궤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

것이다.
 
‘역사바로세우기운동’의 중요성도 강조됐다. 송 교수는 “우리의 자랑스러운 과거, 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한

현재, 올바른 미래 역사의 계승을 위해 제대로 된 역사관의 정립이 필요하다”고 주장했다.
 
송 교수는 “정의·평화·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국제사회의 질서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세

계의 변화를 선도하는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”며 강연을 마무리했다.
 
한편 제51차 포럼은 김수일 전 동티모르 대사의 ‘윤석열정부의 동남아 정책 기조’ 발제로 인도네시아 자카

르타에서 내년 1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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